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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이  효  진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친정 부모님과의 애착경험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자비와 정

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모 38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8.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사용하여 Bootstrap 방법

으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정부모님 애착, 산후

우울, 자기자비, 정서조절곤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둘째, 친정부모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산후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정부모님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넷째, 친정어머

니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친정아버지 애착

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친정부모님 애

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산후우울 상담실제에 대한 활용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산후우울, 부모애착, 자기자비, 정서조절곤란, 매개효과

†교신저자 : 정남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Tel : 02-2164-4469, E-mail : woon@catholic.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5, Vol. 37, No. 1, 243-268

http://dx.doi.org/10.23844/kjcp.2025.02.37.1.243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244 -

새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은 매우 경

이로운 일이다. 이는 가정과 국가에 큰 기쁨

을 가져다준다. 특히 2023년 기준 출산율 0. 

72명으로, 11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출

산율 꼴찌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응형, 2024), 출산은 단순한 기쁨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유지와 존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

고 긴박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출산은 산

모 개인에게는 크나큰 희생과 대가를 요구한

다. 출산으로 인해 산모의 몸은 변화하고 약

해져서 전과 같지 않으며, 직업생활의 지속과 

직업적 성취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한 역할 변화와 새로운 삶의 양식에의 적응으

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불안이나 심각한 우울

을 겪게 되기도 한다(김미은, 2013).

산후우울이란 출산 후 여성에게 나타나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슬픔, 침울함, 실패

감, 불안, 무력감,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이주연, 2021). 산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후 기분장애(Spectrum of postpartum 

mood disorder)는 50~80%의 산모가 일시적으

로 경험하는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에서

부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판)에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되는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환청과 피해

망상, 산모자살, 영아살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산후 정신증(postpartum psychosis)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과 심각도가 매우 다양하다(신의진 외, 

2010; 조희원, 2012). 산후우울의 발생 빈도는 

외국의 경우 대략 10~15%로 보고되고 있지만

(Stuart et al., 1998),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13~28%로 더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경미한 

우울 수준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37~69.6% 

정도로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다(조희원, 우주

영, 2013). 이러한 산후우울은 일반적으로 출

산 후 4주에서 6주 이내에 발생하여, 길게는 

산후 4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Kumar & Robson, 1984).

산후우울이 산모에게 미치는 피해는 극심하

다.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향후 5

년 이내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으며

(O’Hara & Svain, 1996), 산후우울이 극심한 

경우에는 산모의 자아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심각한 정신장애나 산모자살, 유아살해까지

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정이, 

2002; Lesh, 1978). 산후우울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후

우울은 모아결속과 애착형성을 방해하여 자녀

의 전반적인 신체, 인지, 성격 발달에 악영향

을 주고(윤지향, 정인숙, 2016), 소아 정신병리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 1979; Whiffen & Gotlib, 1989). 산후우

울은 자녀의 신체증상, 정서행동문제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배예나 외, 2020; Gray et al., 

2004) 추후 발달장애의 위험도를 높였으며

(Abdollahi et al., 2017), 의사소통능력(이귀옥, 

이미리, 2018), 또래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송선

영, 김광웅, 2020)과 같은 사회적 능력의 발달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산후우울이 지속되면 부부갈등이 발

생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등(김용훈 외, 2017),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후우울이 산모와 그 

가정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적

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산

후우울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밝히고, 산후우

울을 예측하여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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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산모와 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게 도움으로써, 국가

적으로도 큰 보탬과 힘(자산)이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동안 산후우울을 예측하는 심리사회적 변

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Beck(2001)은 사회적 지지, 산전 우울, 생활 스

트레스, 결혼 관계, 우울 병력, 영아 기질, 사

회경제적 상태, 양육 스트레스, 임신계획 여부, 

산후 우울감, 산전 불안, 결혼 상태를 산후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

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 지지와 자아존중감

이 산후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유정

미, 2008), 양육스트레스와 산전우울, 산후 가

족지지도 산후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은주, 2014). 또한 장은정(2007)의 연구에서

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의 질이 산후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

정이(200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 산모의 

성격특성, 결혼적응도, 자아존중감이 산후우울

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산후우울을 예측하는 심리

적 변인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으

나, 이는 자아존중감, 성격특성,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등 산모의 현재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산후우울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에는 현재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취약성도 존재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을 유발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과거의 역동적이고 근본적인 

취약성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산후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산모의 과거 애착-기반 심리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산후우울의 발생 원인

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산후우울로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유용하

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모색을 도모하

고자 한다.

산후우울을 예측하는 산모의 과거 애착-기

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변인으로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제시되고 있다. 

Benedek(1974)은 산모가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

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에는 우울과 불안에 빠

지게 된다고 하였고, 서광윤 등(1969)은 산후

우울증 환자의 76%가 부모와의 관계에 심각

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Unterman 등

(1990)도 산후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어린

시절 혹은 사춘기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결

여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산후우울의 예측인자로서 중요하

게 제시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이 산모로 하

여금 과거 부모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신체적 혹은 정서적 손상이나 침해를 받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olb 

& Brodie, 1988/1993). 산후우울 성향의 산모는 

원가족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고하였고 친정 

부모님과 갈등한 경험이 있었으며, 임신했을 

때 친정어머니의 반응은 무반응 및 원치 않는 

아이였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김용훈, 2020).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경험은 애착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Bowlby(1969/1982, 1973, 

1980)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Attachment)이

란 자녀와 주양육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양육자와의 초기 정서적 관계경험은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 혹은 부

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렇게 형성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의 영향력은 

전생애에 걸쳐 발휘된다. 개인은 이러한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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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모델을 통해 새로운 사건을 해석하고 반

응하기에 애착의 영향력은 전생애에 걸쳐 지

속되며,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누리, 2015; 김지민, 

2014; Bowlby, 1969/1982, 1973, 1980). 부모와의 

애착경험은 유아(김효정, 조동혁, 2021), 아동

(홍선영, 2015)의 심리적 안녕감과 신혼기 부

부적응(임유진, 2008)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

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조화진, 2005). 또한 부모애착은 

우울(김혜진, 2017), 불안(강경호, 2012; 주애란, 

2012), 자살사고(김명화, 2012; 김태형, 2013)에

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 보아 부모애착은 개인의 심리적 토

대가 되고, 심리적 건강과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보인다. 

특히 Beck(1976)은 초기 부모와의 불안정 애

착이 부정적 자기표상을 형성시키고 우울을 

유발하는 인지도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울

증을 발달시키고 유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

다고 함으로써 부모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개념화하였다. 실제로 부모애착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고수영, 2013; 김경인, 

이지혜, 2021),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정서

적 돌봄은 여대생의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한기백, 2014). 또한 아동기 부모애

착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길동, 2013), 기혼여

성의 경우 친정어머니에 대한 불안정 애착집

단이 안정애착 집단보다 우울점수가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진아, 2009). 아직 

국내에서는 산모의 친정부모님 애착과 산후우

울과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부모애착과 심리적 

부적응,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와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산모가 어린시

절 경험한 부모님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즉 

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우울에 실제적으

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 부모애착이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도 경험

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한편 다양한 심리장애의 치료적 변인으로

서,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연구되

어 오고 있다. 자기자비는 애착과 밀접한 연

관을 가지는데, Neff(2003a)는 자기자비를 개념

화하면서 양육자와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를 갖게 

되지만, 차갑고 비판적인 관계를 경험한 사람

은 낮은 수준의 자기자비를 갖게 된다고 하였

다. 이는 일종의 내사(introjection)로서 초기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기 자신을 대

하는 태도로 내면화되어, 고통의 순간에 스스

로를 돌보는 태도와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관련하

여 다양한 심리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변

인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자비의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자기자비는 불교의 핵심적 사상인 ‘자비’ 

에서 유래하였는데,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

푸는 것을 의미한다(Neff, 2003b). 자기자비

(Self-compassion)는 고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자기를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이해하는 태도인 자기친절과 이와 

반대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비난하거나 적대

적인 자기비난, 자신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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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경험을 더 커다란 인

간의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인간

성과 이와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이

런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좌절

하는 고립, 고통스러운 생각 및 감정들과 과

도하게 동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험들

을 마음챙김의 자세로 균형있게 알아차리는 

마음챙김과 이와 반대되는 자신의 실패경험, 

고통,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과도하게 빠지

는 과잉동일시의 6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다(권민혁, 2014; Neff, 2003a).

애착과 자기자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부모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방식은 스

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기 자신에게 온화한 태

도를 가지게 하고 위로하는 능력을 발달시키

지만, 냉담하고 거부적인 양육방식은 자기자

비를 낮추고 자기비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ilbert & Procter, 2006; Neff, 2011; 

Neff & McGehee, 2010).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애착과 자기자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고, 부모애착은 자기자비를 유의미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혜경, 2016; 한가인, 

2023; 허윤희, 2016).

자기자비는 적응적 대처자원으로 기능한다. 

자기자비는 자기존중감(정영숙, 김수빈, 2014), 

심리적 안녕감(김이화, 조용주, 2022), 행복, 낙

관성, 긍정 정서,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특성

(Neff et al., 2007)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

타내었고, 불안,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유연화 

외, 2010)과 신체불만족, 폭식(박혜린, 2015)과

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자비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다

수의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데(김성원, 2016; 

이지수, 양난미, 2018; 최종혁, 2021), 자기자비

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고 고통

의 상황에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반추 및 사고억제와 같은 경험적 

회피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2016; Neff, 2003b). 또한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산후우울 증상은 높았으

며(Monteiro et al., 2019), 오희주(2022)의 연구에

서는 자기자비가 산후우울을 부적으로 유의미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오희주

(2022)의 연구 이외에 자기자비와 산후우울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자 한다. 앞선 선행연구

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정부모님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경험적으로 연

구해볼 것이다.

정서는 더 이상 개인의 삶에서 무시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존과 적응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정서조절과 정서조절곤란이 최근 정신

병리와 정신장애 연구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박이슬, 2024). 정서조절

이란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충동적 행동을 통제하

고 자신의 목표 수행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Gratz & Roemer, 2004). 정서조

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은 이러한 능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여 나타나는 경우이다.

Bowlby(1973)의 애착이론은 정서조절을 이

해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된다

(Mikulincer et al., 2003).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

성한 유아는 물리적, 심리적 위협이 느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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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여 정서를 조절

한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기지 혹은 

안전한 도피처의 애착대상이 불안정하거나 부

재하다고 느껴 정서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유중근, 2018; Bowlby, 1973; Mikulincer et 

al., 2003).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에 따른 

내적작동모델은 동일한 사건에서 자신과 타인

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게 하여,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차이를 만든다(임지연, 2022). 자신

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형성한 안정애

착 유형의 개인은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지만, 부정적 표상을 형성한 불안정 애

착유형의 개인은 정서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Punamaki et al., 2002; 

Waller & Scheidt, 2004). 경험적 연구에서도 초

기 부모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정서조절곤란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김동진, 전효정, 

2022; 박이슬, 2024; 임지연, 2022; Lyons-Ruth 

et al., 1993; McCormick & Kennedy, 1994), 부모

애착은 정서조절곤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현욱, 2022; 박상희, 이남옥, 

2014; 윤혜지, 2017; 홍미정, 2015). 본 연구에

서는 애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정서조절곤란의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적응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개

인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정서를 적절

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Greenberg, 2002). 그런데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을 겪게 된다. 부정적 정서를 자각하지 못하

거나,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등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심화되면 개인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

움이 악화되면 정신병리까지 경험하게 될 수

도 있다.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조절곤

란은 우울, 불안(김미란, 이민규, 2018; 홍주현, 

심은정, 2013; Martin & Dahlen, 2005), 신체화 

증상(박성권, 2021), 외현화 문제(이미화, 2012; 

Eisenberg et al., 2001)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

타내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rice et al., 

2006), 경계선 성격장애(Herpetz et al., 1997), 섭

식장애(Guertin & Conger, 1999), 물질남용(Fox 

et al., 2007) 등 다양한 심리장애와의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정서조절곤란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조

절곤란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결과

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배세은, 2022; 이

윤주, 2020; 이현지, 2014; 최성혜, 2022) 이로 

볼 때 정서조절곤란은 우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병리의 위험요인

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산후우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과 다양

한 심리적 부적응, 정신병리와의 관련성과 정

서조절곤란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서조절곤란이 산후우울

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정부모님과의 애착경

험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

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보고

자 한다.

한편 애착에 따른 내적작동모델(Bowlby, 

1969/1982)은 동일한 사건에서 자신과 타인

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차이를 만든다(임지

연, 2022). 즉 부모애착 경험은 고통과 실패의 

순간에 자신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와 방식



이효진․정남운 / 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 249 -

으로 내면화되어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차이

를 만든다. Neff(2003a)는 자기자비가 정서조

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실패나 고통스

러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Neff, 2003b).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직면하고 보유하여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 고유의 기능

이 발휘될 수 있게 한다(Greenberg & Paivio, 

1997/2008).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명

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자각하

고 수용하며 충동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듯 자기자비는 부정적 사건에 대

해 적응적 자기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정서적 

대처와 같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황보찬귀, 2020; 황지연, 2021), 정서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조절곤란을 낮추

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자기자비가 정서조절곤란을 부적으로 유의미

하게 예측함으로써(곽미현, 김성지, 2022; 김예

진, 2022; 황지연, 2021), 자기자비에서 정서조

절곤란으로 가는 경로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자기자비는 정서조절곤란을 통하여 심리적 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

찬귀(2020)는 자기자비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

하여 소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재향

(2022)은 사회적 고립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적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자비 글쓰기는 우울

한 대학생의 정서조절곤란과 우울수준을 유의

하게 감소시켰으며(김유진, 장문선, 2016), 자

기자비 함양 프로그램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

향을 가진 대학생의 정서조절곤란과 우울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상

선, 조용래, 2013). Raes(2011)의 연구에서도 자

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1년 후 정서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기자비 수준을 높임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여 산후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 결

과와 부모애착과 정서조절 사이에서 자기자비

가 매개하였다는 김자영(2017)의 연구에 근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정부모님 애착과 산후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

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누리(2015)의 연구에서 부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

으나, 모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로 이어지

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정화(2022)의 

연구에서도 부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조

절능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던 반면, 모애착

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미화(2013)의 연구에

서도 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

효과는 유의했던 반면, 부애착과 우울의 관계

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로 볼 때 부모애착이 어떤 과정적 변인을 통

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부애착과 모애착 

각각의 경로와 과정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비

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부모애착이 자기자

비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과정은 부애착, 모애착 각각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 각각을 따로 나누

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 자기

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

하여, 상담을 통해 산후우울을 예방하고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250 -

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모 개인과 그 가

정, 사회에 심각한 고통을 주고있는 산후우울

의 발생원인을 밝히고, 산후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개입에 대한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 자기자비, 정서조절곤란, 산후우울은 어

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친정부모님 애착

(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이 산후우

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친정부

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

과 산후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매개

하는가? 넷째,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

착,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 간의 관계에

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가? 다섯째, 친정

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

착)과 산후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

서조절곤란이 이중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계

획서를 제출하여 2023년 10월 23일 심사

(1040395-202309-08)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일

까지 약 2달간 이루어졌으며, 18세 이상의 성

인 중 최근 36개월 이내에 출산경험이 있는 

영유아 어머니 39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불성실

한 응답 5부를 제외하고 38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

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인구통계학적 문

항, 성인애착(부모애착) 척도, 자기자비 척도, 

정서조절곤란 척도, 산후우울 척도 등으로 구

성되었으며,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

분 정도였다.

측정도구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

친정부모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진

(201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애착척

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Jeon(1994)이 

번안한 것을 수정한 도구이다. 본 척도는 유

아의 어머니가 어린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어

머니와의 애착관계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으로 

아버지 애착 16문항, 어머니 애착 16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에서 5점으로 채점하고, 부정

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처리하도록 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정부모님과의 애

착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동진(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원부

에 대한 애착경험 .9, 원모에 대한 애착경험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친정아버지 애착 .85, 친정어머니 애착 .88

로 나타났다.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

산후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ox 등(1987)에 

의해 개발된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한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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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출산의 특이성이 반영된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로서 지난 일주일간의 우울, 불안, 죄책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질문한다.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3점의 4점 Likert 척

도로 되어있다. 이 중 7개의 문항은 역채점하

여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이 심

각하다고 해석된다. 한귀원 등(2004)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K-SCS])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2003b)가 개

발하고 김경의 등(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SCS)를 사용하였다. 

자기자비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

김의 3가지 하위요인과 그에 상반되는 개념인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의 3가지 하위요인

으로 총 6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

점~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자기

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

채점하여 나머지 요인들과의 합을 구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조용래(200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조절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

동통제곤란 요인,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요인,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요인, 정서적 명

료성 부족 요인,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요

인, 목표지향수행의 어려움 요인의 6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5

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긍정적 의

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처리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8.0과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8.0을 이용하여 기

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친정어머니 애착과 친정아버지 애착 각

각이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모

델 6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횟수는 5,000번으로 설정하였고, 95%의 신뢰

구간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에서 최종적으

로 제시되는 것은 부트스트래핑 결과이다. 이

러한 결과는 sobel 검정의 가정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에 집중하여 간접효과 값

과 직접효과 값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편향이 

적은 특성이 있다(Preacher & Hay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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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
자기자비 정서조절곤란 산후우울

친정어머니 애착 1 　 　 　 　

친정아버지 애착 .56** 1 　 　 　

자기자비 .49** .45** 1 　 　

정서조절곤란 -.51** -.37** -.79** 1 　

산후우울 -.47** -.39** -.68** .72** 1

평균(M) 3.48 3.16 3.34 2.37 .95

표준편차(SD) .67 .63 .69 .78 .59

왜도 -.01 -.02 -.15 .16 .26

첨도 -.71 .01 .33 -.96 -.80

주. **p<.01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결  과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에 

대해 살펴보면, 왜도 값이 절대값 3 미만, 첨

도 값이 절대값 7 미만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

규성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친정어

머니 애착은 친정아버지 애착(r=.56, p<.01), 

자기자비(r=.49,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으며, 정서조절곤란(r=-.51, p<.01), 산

후우울(r=-.47,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아버지 애착은 

자기자비(r=.45,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으며, 정서조절곤란(r=-.37, p<.01), 산

후우울(r=-.39,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자기자비는 정서조절곤란(r=-.79, 

p<.01), 산후우울(r=-.68, p<.01)에 대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조절곤란은 산후

우울(r=.72, p<.01)에 대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의 분석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

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첫째, 친정어머니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친정어머니 애

착이 안정적일수록 자기자비는 높아졌으며

(B=.50, p<.001), 자기자비에 대한 친정어머니 

애착의 설명력은 24%(R2=.24)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친정어머니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정서

조절곤란은 낮아졌으며(B=-.20, p<.001), 자기

자비가 높아질수록 정서조절곤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80, p<.001). 정서조절곤

란에 대한 친정어머니 애착, 자기자비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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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모형검증

친정어머니 애착→자기자비 .50  .05 10.86*** .41     .59
R2=.24

F=117.92***

친정어머니 애착→정서조절곤란 -.20  .04 -4.88*** -.28     -.12 R2=.65

F=351.66
***

자기자비→정서조절곤란 -.80  .04   -20.43***  -.87     -.72

친정어머니 애착→산후우울 -.10 .04 -2.70** -.17 -.03
R2=.56

F=161.26
***자기자비→산후우울 -.25 .05 -5.14*** -.34 -.15

정서조절곤란→산후우울 .33 .04 7.56*** .24 .42

친정아버지 애착→자기자비 .49 .05 9.80*** .39 .59
R

2
=.20

F=96.14***

친정아버지 애착→정서조절곤란 -.02 .04 -.51 -.11 .06 R2=.63

F=320.16***
자기자비→정서조절곤란 -.88 .04 -22.39*** -.96 -.80

친정아버지 애착→산후우울 -.09 .04 -2.63** -.16 -.02
R2=.56

F=161.01***자기자비→산후우울 -.23 .05 -4.66*** -.33 -.13

정서조절곤란→산후우울 .36 .04 8.39*** .27 .44

주. ***p<.001, **p<.01

표 2.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

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그림 1. 친정어머니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모형

력은 65%(R2=.65)였다. 또한 친정어머니 애착, 

자기자비,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투입하

였을 때, 친정어머니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산

후우울은 낮아졌고(B=-.10, p<.01) 자기자비가 

높아질수록 산후우울은 낮아졌지만(B=-.25, 

p<.001),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질수록 산후우울

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33, p<.001). 

산후우울에 대한 친정어머니 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조절곤란의 설명력은 56%(R2=.56)였다. 다

음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그림 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

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

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친정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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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모형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95% Bias-

cprrected CI)

B SE LLCI ULCI

친정

어머니

친정어머니 애착→자기자비→산후우울 -.12 .03 -.18 -.07

친정어머니 애착→정서조절곤란→산후우울 -.06 .02 -.10 -.04

친정어머니 애착→자기자비→정서조절곤란→산후우울 -.13 .02 -.18 -.09

친정

아버지

친정아버지 애착→자기자비→산후우울 -.11 .03 -.17 -.06

친정아버지 애착→정서조절곤란→산후우울 -.01 .01 -.04 .02

친정아버지 애착→자기자비→정서조절곤란→산후우울 -.15 .03 -.21 -.10

표 3.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

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기자비는 높아졌고

(B=.49, p<.001), 자기자비에 대한 친정아버지 

애착의 설명력은 20%(R2=.20)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자기자비가 높아질수록 정서조절곤란

은 낮아졌으나(B=-.88, p<.001), 친정아버지 애

착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B=-.02, p>.05).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친정아버지 애착, 자기자비의 설명력은 

63%(R2=.63)였다. 또한 친정아버지 애착, 자기

자비,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친정아버지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산후우

울은 낮아졌고(B=-.09, p<.01) 자기자비가 

높아질수록 산후우울은 낮아졌지만(B=-.23, 

p<.001),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질수록 산후우울

은 높아지는 것으로(B=.36, p<.001) 나타났다. 

산후우울에 대한 친정아버지 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조절곤란의 설명력은 56%(R2=.56)였다. 다

음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그림 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t과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으로 설정하였으

며 95%의 신뢰구간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

저 친정어머니 애착이 자기자비를 거쳐서 산

후우울로 가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

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B=-.12, 95% Bias-cprrected CI=-.18~-.07).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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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머니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산후우

울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B=-.06, 95% Bias-cprrected CI=-.10~-.04). 

친정어머니 애착이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

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후우울로 가는 간접효

과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B=-.13, 95% Bias-cprrected 

CI=-.18~-.09).

다음으로 친정아버지 애착이 자기자비를 

거쳐서 산후우울로 가는 간접효과는 신뢰구

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11, 95% Bias-cprrected 

CI=-.17~-.06). 친정아버지 애착이 정서조절곤

란을 거쳐 산후우울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01, 95% Bias-cprrected 

CI=-.04~.02). 친정아버지 애착이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후우울

로 가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15, 95% 

Bias-cprrected CI=-.21~-.10). 다음의 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

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산모의 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자

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

써 산후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

정아버지 애착), 산후우울, 자기자비, 정서조절

곤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주요 변인들 모

두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은 자기자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조절곤란과는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애착과 자

기자비(윤혜경, 2016; 한가인, 2023; Neff & 

McGehee, 2010), 부모애착과 정서조절곤란(김동

진, 전효정, 2022; 박이슬, 2024; 임지연, 2022)

과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모가 친정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었을수록, 자기자비는 

높아지고 정서조절곤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

착, 친정아버지 애착)은 산후우울과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김지민, 2014; 한기

백, 2014; Constantine, 2006; Raja et al., 1992)들

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산모가 친정부모님

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었을수록 산후우울

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비는 정서조절

곤란, 산후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조절곤란은 산후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

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에서 산후우울로 

가는 직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친정부모님 애착이 불안정했을수록 산후우울

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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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정 애착이 산후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자, 역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취약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미 형성된 산모의 초기 부모애착 관계를 되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담관계를 통하여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는 산

후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애착관계를 맺음으로써, ‘획득된 안

정애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Pearson 등

(1994)은 어린 시절 부모와 힘들고 어려운 부

정적인 애착경험을 하였음에도, 성인기에 안

정 애착으로 분류된 경우를 획득된 안정애착

(earned attachment security)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획득된 안정애착 유형의 어머니 대부

분이 자녀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손정민, 2014). 획득된 안정애착에 대한 

연구는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였더

라도, 삶 속에서 다른 대상과의 애착관계를 

통해 안전의 자원을 재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정고운, 2011). 상담자는 산후우울을 경험

하고 있는 불안정 애착 내담자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힘과 

노력을 들임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애착대

상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애착경

험을 통해 내담자의 불안정 애착을 안정애착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과거에 상처가 많

았던 내담자의 부모애착 경험을 복구하고, 자

녀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

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인애착이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기존 연구(이가연, 2021; 

이지수, 김윤희, 2023; 이지수, 양난미, 2018)와 

맥을 같이 하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산후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

과를 확인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산모가 친정부모님(친정어머니, 친

정아버지)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었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산후우울

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정부모님 애

착이 산후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산후우울의 

심리상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

닌다.

Wei 등(2011)은 어린 시절 양육경험과 애착

수준이 자기자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로 스

스로를 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가 민감하고 온화한 태도로 자녀를 대하

면 자녀도 그러한 태도로 자신을 대하지만, 

냉담하고 거부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자

녀도 동일한 태도로 스스로를 대하게 된다고 

하였다(Neff & McGeehee, 2010). 이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로 굳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냉담하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부모애착 수준이 낮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자가 따뜻하고 친절한 태

도로 대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자의 자기자

비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따뜻하고 친절한 태

도를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서 

내면화할 수 있다면,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친절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산후우울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기

친절을 높이는 개입은 고통의 순간에 자기 자

신을 따뜻한 태도로 바라보고 대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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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난을 낮춤으로써 산후우울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후우울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산모

들이 자신만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고 생각하여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따라

서 산후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산모들의 집단

상담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통

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서로를 지

지하고 격려하게 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유대

감을 높임으로써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보편

적 인간성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산후우울 감

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인

간성을 높이는 개입은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상황과 생각, 감정을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

게 하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강화

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느끼게 함으로써 산후

우울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청소년(박종철, 이재규, 2022), 대학생(허정, 

2018), 워킹맘(정지혜, 이정미, 2023)을 대상으

로 실시된 자기자비 집단 프로그램은 자기자

비 수준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음챙김은 고

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음챙김은 반추 및 사고억제와 같은 경험

적 회피의 수준을 낮추고(김성원, 2016; Neff, 

2003b)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

로 경험하고 자각하고 접촉하게 함으로써 산

후우울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호흡명상, 건포도명상, 바디스캔, 자애명

상, 등 자비자비의 하위요인인 마음챙김을 증

진시키는 개입도 산후우울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권정혜, 2020; 석정민, 2012).

넷째,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

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정어

머니 애착이 산후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친정아버지 애착이 산후우울로 가

는 경로에서는 친정아버지 애착이 정서조절곤

란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부

모애착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정서조

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박이슬(2024)의 

연구에서도 초기 모애착이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했던 반면에, 초기 부애착이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박이슬(2024)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독립적

이고 대담한 행동을 장려하는 반면에 어머니

는 정서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러한 결과

를 해석하였다. Denham 등(1997)도 인간은 대

체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와 감정이 표현되고 전달되는 방식

과 이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정어머니 애착

과 친정아버지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던 이유도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와의 상호작

용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애착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어머니 애착은 정서조

절곤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

측된다. 

한편 친정어머니 애착이 산후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가 친정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었을수록 정서조절곤

란이 낮아지고 이로 인하여 산후우울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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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뢰롭고 안정

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개인은 정서

조절능력의 발달이 저해된다는 Fonagy 등

(200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산후우울의 심리상담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상담자는 산모

의 정서조절능력 수준에 개입하여 산후우울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컨테이닝((Bion, 

1962/2012) 역량에 개입할 수 있다. 컨테이닝

(담아내기, containment)이란 정동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생각하기 역량을 말하며, 자신의 정

서적 경험에 의해 통제당하거나 즉시적으로 

행동화하지 않고 그 경험을 충분히 겪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Caligor et al., 2018/2022).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렬한 정서경험을 언어

화하고 성찰하게 도움으로써(Caligor et al., 

2018/2022),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을 공감하고 심리적으로 

소화하여 변형시켜 되돌려줌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견디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김

은정, 2022).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주의

를 분산시키는 방법,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를 

상상하여 머무르는 방법, 긴장이완훈련, 호흡

법, 등을 가르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기술

을 직접 교육할 수도 있다(이지영, 2017). 이런 

식으로 산모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상

담적 개입이 산후우울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다섯째,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과 산후우울의 관계에서 자

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가 친정부모님과 안정

적인 애착관계를 맺었을수록, 자기자비가 높

아지고 정서조절곤란이 감소하여 결국 산후우

울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자

비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심리적 부적응

(이재향, 2022; 황보찬귀, 2020)에 영향을 미쳤

으며, 자기자비적 개입이 정서조절곤란과 우

울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선

행연구(김유진, 장문선, 2016; 노상선, 조용래, 

2013)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와의 신뢰롭고 안정적인 애착경험 속에

서 아이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따뜻하게 위로

받고 공감받고 보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애착경험 안에서 고통스러운 정서를 억압

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좀 더 편안하게 여

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안정애착 경험은 고

통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고

통을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회피하

지 않고 균형있게 알아차리는 자기자비적 태

도와 경험방식으로 내면화된다. 이렇게 내면

화된 자기자비가 부정적 사건에 대해 적응적 

자기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황보찬귀, 2020; 황

지연, 2021) 정서조절을 도와 산후우울을 감소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자비가 실패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

이 될 수 있다고 한 Neff(2003b)의 연구와 부

모와의 안정애착과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로 

인하여 형성된 자기자비가 안전기지로 내면화

되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정서조절을 돕는

다고 한 김자영(201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렇게 부모와의 안정애착 경험을 통

해 내면화된 자기자비는 정서적 대처자원이 

되어, 정서조절을 돕고 정서조절곤란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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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산후우울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조절의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산후우울 산모들에게 자기자

비적 개입을 하는 것이 이들의 정서조절능력

을 향상시켜 산후우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산모, 임신한 

여성, 예비어머니에게 자기자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입과 교육들을 실시함으로

써, 이들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

으로 산후우울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정부모님 애착(친정어머니 

애착, 친정아버지 애착)이 산후우울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고, 친정부모님 애착과 산후우울

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이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많

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고수영, 2013; 정현희, 

구경미, 2018), 대학생(김지민, 2014), 여성(김누

리, 2015)을 대상으로 부모애착이 우울에 이르

게 되는 경로를 살펴보았지만, 부모애착이 어

떤 과정을 거쳐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3년 이내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

으로 하여, 부모애착이 산후우울에 이르게 되

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산모의 자기자비 수준과 정서조절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산후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산모들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산후우울 수준이 

높지 않았다. 이후 산후우울 임상집단을 대상

으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산후우울의 

예방 및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

고 분명한 이해가 도출될 것이다. 둘째, 본 연

구는 연구변인들을 동일한 시기에 측정한 횡

단 연구이기에 인과성에 대한 추론에는 제한

이 있다. 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우울에 이르

는 과정에서 기타 요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

이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친정부모

님 애착과 산후우울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 부모애착

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후우울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적 함의를 풍

부하게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앞으로 초기 

부모애착이 산후우울에 이르게 되는 과정적 

변인들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

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친정부모님 애착이 산후우

울에 이르는 과정을 측정변인을 이용한 회귀

분석 기반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잠재변인

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이 훨씬 더 

정밀하게 모형을 검증하고 전체 모형의 적합

성도 평가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구

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모형을 재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친정어머니 애착과 친정아버지 애착이 

산후우울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영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

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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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experiences to parents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married women. 

A total of 385 participants completed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s between all variables. Attachment experiences with paren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ostpartum depression. Self-compassion mediated this relationship, while 

emotion dysregul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However, emotion dysregulation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attach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Self-compass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intly demonstrated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arental attachment experiences, 

self-compass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postpartum depression.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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